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어떡해요?

독후활동 주제망

책소개

이 책은 어린이 친구들의 무기력한 마음에 자리한 문제를 들여다보고
번아웃된 마음을 보듬어 주는 동화책입니다.

지친 어린이 친구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잘 보듬으며 성장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이 친구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을 보듬고 힘을 길러주는

방법을 알아보자!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내 마음을 보듬고 힘을 길러주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생각해보아요!

실수, 실패를 하는 것은 마냥 나쁜 것일까요?



▶

▶

1. 표지에서 다른 점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2.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어떡해요?>라는 책 제목과 같은 생각이 든 적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  



오늘도 학원 뺑뺑이

별난 전학생 

우리 학교에 영재 추적단이 왔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안 돼요?  

마음 튼튼 체험관 

실패해도 괜찮아

나를 칭찬해 !나를 칭찬해 !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바로 나

3. 이 책의 차례를 나란히 써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 차례를 살펴볼 때, 이 책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줄거리를 예상해 간단하게 적어 보아요.



“음, 그렇다면 내가 다른 걸 좀 물어볼게. 음, ‘용감하다’는 단어 알려 줘!” 

지원이는 자기가 지은 ‘용감한 응가맨’이라는 만화의 표지를 내밀었다.

순간, 도영이는 당황했다. 

‘용감한……’ 

이 정도 단어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머리가 갑자기 백지처럼 변했다. 

지금껏 외우던 많고 많은 단어들이 깡그리 사라진 느낌이었다. 

도영이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도영이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뭐였더라? 왜 기억이 안 나지?’ 

그 순간이었다. 

“뭐야~ ‘용감한’은 무지무지 쉽잖아. 설마 몰라?” 

유빈이의 목소리에 도영이의 심장은 점점 쿵쾅거렸다. 

자기 심장 소리를 아이들에게 들릴까 봐 긴장했다. 그때였다. 

“커레이져스(courageous).” 

마침내 도영이가 그 단어를 떠올렸다. 마침내 도영이가 그 단어를 떠올렸다. 

“커, 뭐?” 

“용감하다는 건 ‘브레이브’ 아니야?” 

유빈이의 말을 듣고 아이들은 웅성거렸다. 도영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맞다, ‘브레이브’다.  그런 쉬운 단어도 기억하지 못하다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아요!

1. ‘용감한’이라는 영어가 생각나지 않았을 때 도영이의 반응은 어떤가요?

●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2.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을 때 도영이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3. 도영이처럼 무언가 생각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적어 보세요.



1.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내가 도영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2. 도영이처럼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실수하거나 실패했던 나의 경험에 대해서 적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3. 그때 실수, 실패했던 경험으로 얻은 좋은 점에 대해서 적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내 마음을 보듬고 힘을 길러주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1.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도영이가 어떤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나요? 

2. 내가 도영이 옆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4.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해 보아요!

3. 이 책에는 번아웃이라는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서 적어 보세요!



도영이처럼 나 자신에게 스스로 칭찬해 줄 것을 3가지 적어 보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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